
옥수수 겨로 미백 화장품 생산
연구비 4억원 투입 3년만에 개발 … 수입대체 및 고부가화 기대

옥수수 겨 추출물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다.

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옥수수 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미백 기

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월27일 발표했다.

사임당화장품 기술연구소와 대구가톨릭대학 연구진 등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으며 2007년 5월부터 2010년 5

월까지 3년간의 노력 끝에 열매를 맺었다.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 3억원을 비롯해 총 4억500만원인

것으로 알려졌다.

농기평은 “개발된 옥수수겨 추출물은 피부 노화방지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 미백 기능이 뛰어나다”고 밝혔

다.

또 동물 독성시험 및 인체 피부자극 시험 결과 피부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, 인체피부 임상시험 결과 육

안평가 및 기기평가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피부 미백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사임당화장품은 옥수수 겨 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<사임당 디에프피 크림> 화장품을 2010년 출시했으며 식

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.

농기평은 “개발된 화장품이 판매되면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옥수수 겨에서 추출된 기

능성 소재를 이용해 주름개선, 자외선차단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제품도 개발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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